
사상의학회지
-’ �o�r�. �<끼 �l�i�s�t�. �M�l�'�d�.
�V�o�I�.�S�. �N�o�.�2�. �1�1�)�%

융의 마음의 구조 �, 유형론과 휩齊馬의 知人論�,
四象人과의 비교 고찰

金仁泰 �*�, 高炳熙 �*�, 宋-炳 �*

요 。 �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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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과 東武 李濟馬의 知 �A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�.
�1�. 융의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탐구한 작업이나 李濟馬의 知 �A論은 각각의 젖짧論의 기본개엽 설정에 중요

한 의미가 있다 �. 이들은 인간의 심성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類型論을 개발뼈었다 �.

�2�. 인식의 체계로서는 융은 의식 �, 개인적 무의식 �, 집단적 무의식 �, 자기의 四象論的 構造로 �, 李�j齊馬는 필 �L、

身物의 四象論的 構造로서 인간을 설명하려 하였다 �. 그리고 유형론으로는 융은 사고형�감정형�감각형�직관형

의 �4개로 �, 이제마는 太陽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 �A�. 少陰�A의 �4개로 나누었다 �. 공통적으로 며象論的 構造라는 점에 양

자간의 유사성이 있다�.
�3�.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탐구하였고 李濟馬는 仁義體智인 性과 닮蘇食懶의 心愁을 탐구하였는데 양자간에

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�. 또 �, 의식 �, 무의식과 君子之心 �, 小�A之心의 관련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사

료된다 �.
�4�. 李濟馬의 大同 �, 各立 �, 行其知 �, 行其行과 好善�, 惡惡 �, 뛰�I�'�L 、 �, 호、行 그리고 鷹뼈의 大小關係동은 융이 말

한 제 �1�7�1 능 �(우월기능 �) �, 제 �2기능 �, 제 �3�7�1 능 �, 제 �4�7�1 능 �(열등기능�) 의 구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료

된다 �.
�5�. 융의 사고형�감정형�감각형�직관형의 �4분류와 李濟馬의 太陽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 �A�. ι�$윷 �A과의 관계는 앞으

로 많은 연구가 펼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�.

�. �� 熙大웰校 ￥숭뽑科大짝�4 四象뽑學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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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서 를르

인간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동서를 막론하

고 체속 되어왔다 �. 서양에서는 갈페누스가 히포크랴

테스의 §훌波說에依據하여 �A멈�]을 多血質 �, 뼈 �i十質 �,

빨麻 �t十質 �, �f�l�i�i�R 質의 四類型體質로 분류하였고 시가

우드는 �D�1�U�&型 �, 消化型 �,�J�V�j 휠 �, 腦型으로 분류하였

다�. 또 �, �A�B�O 의 혈액형에 의한 분류 등 여러 가지

분류가 있다
�I�)

동양에서는 內經에서의 五態�A論 �, 陰陽二十표 �A論

과 張景품의 陰陽 �A論 등이 있었다
�2�)

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대개는 인간의 외형이나

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인간의

마음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편차를 보고 유형을 나

누어 그에 따른 양생의 방법까지 제시해준 것은 없

었다�.
그러나 李댐馬는 格겠햇에서 인간의 심성을 깊이

연구하여 知 �A의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知 �A하여 治

�'�L 、正 �E하여 中 �J�f�f�i 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�. 이러한

인식을 하는데는 휩 �L、身物이란 四象論的 構造 �J 를 이

용하는데 李濟馬는 이러한 知 �A論을 실제에 응용하

여 四象�A을 설정하고 體質的 知 �A論을 정립하였으

며 거기에 따른 體質的 正 �E論이 나오게 된다
�4�)
이

러한 �g릎 �'�f�f�l 的 1�己論과 體質 醫學을 낳게 되었는데

이것은 기존의 의학의 획일적인 인간 파악을 극복

한�, 각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

의미가 크다
�5�)

서양에 있어서도 칼 구스타프 융은 정신과 의사로

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갚이 연구하였는데 의식 �,

개인적 무의식 �, 집단적 무의식 �, 자아의 네단계로 분

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�, 감정 �, 감각 �, 직관이
란 四象論的인 橫造를 통하여 유형론을 만들었다 �.
그는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것의 분화를 강

조하였다 �. 그렇지 않고 무의식이 과보상되면 그 반

응은 고태적 �, 환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여

러 가지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

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데

정애가 될 수 있응을 말하였다.딩

이 러한 李濟馬와 융의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구

조나 유형론은 어느정도 유사한 점이 많다 �. 이에 저

자는 융의 마음의 구조와 유형론을 정리하고 �, 이와

李濟馬의 知 �A論과 四象�A에 대해 서로 비교 고찰해

보고자 한다�.

�I�I�. 융 심리학에서의 마음의 구조 �7�)

�1�. 의식과 자아

융 심리학에 있어서 마음의 구조는 크게 �4단계로

나쉰다�. 자아�, 개인적 무의식 �, 집단적 무의식 �, 자기

의 �4단계이다 �.
개인이 처음 알고 있는 마음의 부분은 의식뿐이

다 �. 의식은 아주 일찍 �, 즉 출생 이전에 나타난다 �.
의식은 첫째로는 자기자체 �,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

을 통하여 �, 둘째로는 일련의 기억을 통하여 형성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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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1�. 마음의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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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�. 그리고 그 뒤 많은 것이 의식을 구성한다�. 정신
적 기능의 분화 �,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적 분화 등

이 뒤따른다 �. 사고 �, 감정 �, 감각 �, 직관 등 융의 그림

이른바 정신의 네 가지 기본구조도 의식의 내용이

된다 �. 이것은 물론 그 분화 정도에 따라 무의식의

내용이 될 수도 있다�.
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화되어 개성화 하

는 과정을 깨성화’라 부른다 �. 개성화는 십리적 발

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�. 융은 개성화라는

말을 한 인간이 ‘개인’�, ‘분할할 수 없는 것’�, 즉 별

개의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체 또는 ‘전체’가되는

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�. 개성
화의 목표는 가능한 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는

것 �, 즉 ‘자기의식’에있다�.
융은 의식적 마음의 구성을 가리키기 위해 자아라

는 말을 쓴다 �.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 �, 기억 �, 생각 �,

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�. 정신 전체 속에서 자아는

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�, 의식에 대한

문지기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�. 자아는
한편으로는 外界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

나의 마음 �, 內界와 관계를 갖도록 되어있다 �. 자아는
증류장치와 비슷하여 많은 심리적 자료들이 그 속에

넣어지지만 거기에서 나와 완전한 자각의 수준에 도

달하는 것은 아주 적다�. 매일 우리는 막대한 수의

체험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

자아에게 제거되어 의식적으로 되지 않는다 �. 인간은
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만 개

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�.
자아가 의식화를 허용하는가�, 그렇지 않은가의 결

정은 상위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�. 즉 �, 감정적 유형

인 사람의 자아는 더욱 많은 정서적 경험의 의식화

를 허락할 것이다 �. 사고적 유형이연 감정보다 생각

쪽이 의식화되기 쉬울 것이다 �. 그리고 부분적으로

그것은 경험이 자아에게 얼마만큼 불안을 자아내는

가에 의해 결정된다 �. 불안을 자아내는 관념과 기억

은 의식화되기 어렵다�. 또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느

정도 개성화가 달성되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�.
고도로 개성화된 사람의 자아는 더 많은 경험의 강

도에 의해 결정된다 �. 약한 경험은 자아의 문에서 간

단히 거부당하지만 �, 매우 강한 경험은 그 문을 부수

고 들어갈 수 있다�.

�2�. 개인적 무의식

융은 무의식에는두 가지가 있다고보았다�. 그 중

에서 개인적 무의식이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

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

가운데서 무슨 이유에서든 잊어버린 것 �, 현실세계의

도덕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 어울려지 않아 억

압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�.
즉 �, 의식적인 개성화 또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

모든 심리적 활동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저장소이다 �.
이와 같은 무의식의 층은 의식이 그러한 것처럼 개

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상의

특성을 이루게 된다�.

�3�. 집단적 무의식

융은 또한 무의식 가운데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

없이 사람이연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

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�. 이러한 내용은 태어난

이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

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으로 일찍이 의식된

일이 없는 것들이다 �.
이것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인류 일반의 특성을 부

여하는 요소들이다 �.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한

다는 뜻에서 융은 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 하였다 �.
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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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유형 �(원형 �) 들에 의해 구성된다 �. 근원적 유형 또

는 원형이란 지리적 차이 �, 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관

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을

말하는데 。 �l 것은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이며 우리

마음 속의 종교적 원천이다�.

�4 그림자

그립자란 자아의 어두운 연�, 즉 무의식적인 측면

에 있는 나의 분신이다 �. 자아의식이 강하게 조명되

면 될수록 그림자의 어둠은 짙어지게 된다 �. 선한 자

아를 주장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 그 뒤에서 짙게 도

사리게 되며 선한 의지를 뚫고 나올 때 자아는 느닷

없는 악한 충동의 제물이 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

일으키게 된다 �.
다시 딸�}연 의식될 기회를 잃었으므로 미분화된

채로 남아 있는 원시적인 심리적 경향 �, 심리적 특정

들이다 �. 그러므로 그림자는 그것이 외계의 대상으로

투사되거나 자아가 그것을 처음 의식할 때에는 미숙

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을

주는 것들이어서 좀처럼 자아가 자신의 일부분으로

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들이다�. 그러나 그립자는 본

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어서 �, 의식화가 되면 창조적

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�. 이는 그림자의

개념이 선에 대응하는 악의 기능안을 하고 있는 것

이 아니라 선의 기능 �, 창조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

다고 보는 것으로 마치 陰陽論에서 陰이 陽이 될 수

있고 陽이 陰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

다�.
그립자는 혼히 외계에 투사되며 대개는 투사됩으

로써 비로소 그림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

게된다�. 그립자가 투사될 때 사랍들은 ‘왜그런지

모르게’�, ‘공연하 �,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혐오감이나

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

다 �. 그립자는 자아의 바로 밑바닥의 어두운 그늘 속

에 있는 심리적 경향 또는 내용이므로 그 특징은 상

당히 자아의식의 특정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�. 그래
서 그링자의 투사는 곧잘 자아와 비슷한 대상에 향

하는 것이 보통이다 �.
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그림자들을 하니씌 소화

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의식은 그만큼 넓어지며 자기

자신의 통찰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게 된다 �.

�5�. 패 �|르조나

자아는외계세계와접촉하는가운데자아는외부

의 집단세계에적응하는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익

히게 된다�.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한다�. 또한 이것은

외적 인격이라고도 불린다�.
페르조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연이다 �. 우리 나라

말에서 페르조나에 해당하는 말은 체연 �, 얼굴 �, 낯 �,
본분 �, 도랴 �, 사명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�. 어떠
한 집단에서 어떤 칭호를 받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

수 있는 것이다 �. 論語에서의 正名의 의미가 이와 비

슷하다고 할 수 있다�.
페르조나는 그 사람의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

다 �. 즉 그 사랍의 혐엄이 아닌 假相이라고도 할 수

있다 �. 그러나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기

자신과 페르조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�. 너무도
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개

성화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�. 요컨대 페르

조나는 인간이 사회에서 적응해나가는데 없어서는

안되는 존재이나 지나친 자기와의 동일시는 경계하

여야한다 �.

�6�. 아니마�, 아니무스

외적 인격과 대비되는 것으로 내척 인격을 생각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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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 �. 내적 인격이란 자아가 무의식계에 적응하

는 가운데 생기는 태도를 말한다 �. 아니마 �, 아니무스

란 이러한 내적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�.
간단히 말하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

성적 요소를 말하고 아니무스란 여성의 무의식에 있

는 남성적 요소를 말한다 �. 태초에는 아니마와 아니

무스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모두 다 존재하였지만

여러 세대에 걸쳐 남성은 남성적인 요소인 아니무스

를 계속 의식화 시켜왔고 여성은 여성적 요소인 아

니마를 계속 의식화 시켜온 결과 �, 각각의 대응되는

것은 무의식에 존재해 있게 되는 것이다 �. 아니마나
아니무스는 인류가 조상 대대로 이성에 관하여 경험

한 모든 것의 침전물이다 �. 그것은 남성에 있어서 여

성에 대한 경험의 총화이며 여성에서 남성에 대한

경험을 통틀은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인간의 정

신 속에 전승된 남성적 요소�, 여성적 요소이다 �. 우
리가 흔히 이상형의 異性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

자신에 잠재된 아니마 �, 아니무스의 투사인 경우가

많다 �. 이러한 투사의 최초의 경우는 아버지�, 또는

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 �.
페르조나의 경우는 지나치게 발달하여 문제가 되

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지나치

게 억압되어 문제가 된다�. 이러한 문제는 계집아이

같은 소년 �, 사내아이 같은 소녀에 대한 눌림이 시작

되는 어린이시절부터 시작된다 �. 다시 웰” 페르조나

가 아니마 �, 아니무스를 억압하는 경우이다�. 이러한
억압이 너무도 심해져서 아니마 �, 아니무스가 반대급

부적으로 반란이 터지연 개인은 과도하게 반응을 한

다�. 여장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�, 나약한 동성애자들

중에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�.

�7�- �� 프렉〈�. �c그 �C�! �-�j�-

콤플렉스란 情懶섬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 �, 또는

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어떤 일정한 군

집을 말한다 �. 일반적으로 콤플렉스는 열등의식을 말

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�. 그것보다도
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몹시 몰두해 있어 다른 것

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�, 또는 가장 관심을 가

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�.
콤플렉스는 하나의 핵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

이 핵요소는 강한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

다 �. 이 핵요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

인과적으로 환경과 결부되어 있는 체험에 의해 정해

진 조건이며 �, 다른 하나는 소인적인 성질을 띤 그

개체의 성격에 내재하는 조건이다 �. 이와 같이 핵요

소 주변에 여러 심리적 내용이 모이고 연결되는데

이와 같은 현상은 핵요소의 �u�N 열력에 의해 일어나고

이런 현상을 배열이라 부른다 �. 이러한 과정을 거쳐

서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�. 또 �, 이러한 배열은

의식에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�.
이러한 콤플렉스는 의식되기 쉬운 것의 억압된 것

이나 아직은 의식되기 어려운 이질적 내용으로 이루

어진다�. 따라서 콤플렉스는 무의식 뿐 아닌 의식의

내용을 이루고 있다 �.
콤플렉스는 보통 그것이 의식화하려면 불쾌한 감

정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부터 병

적인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다 �. 콤플렉스가 노이로

제나 그 밖의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

영적이여서가 아니라 그 존재를 거의 병적으로 보지

않으려 하거나 억누르려는 의식의 잘못된 태도 때문

이다�. 그것은 분화된 것이든 왼시적인 것이든 정신

의 특유한 생명현상이다 �. 그것은 무의식적인 정신의

생생한 통합체이며 �, 무의식의 존재와 그 형성을 인

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콤플렉스를 동해서일 뿐이

다�.
콤플렉스란 정신적 체질이다 �. 누구에게나 그것은

절대적으로 선결된 것이다 �. 따라서 콤플렉스를 의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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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하는 것은 인격성숙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�.

�8�. 자 기

인간에게는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

향이 있다�. 어떤 사람이 그 자신으로서 살지 않고

그의 어느 한 면만을 내세우고 살면 언젠가는 그의

다른 연이 그의 삶의 일부로 마저 참여시켜주기를

요구하게 된다 �. 다시 말해서 자아가 의식에만 집착

되연 무의식은 대상기능을 발휘하여 의식에 포함되

어 전체가 되려고 한다 �. 무의식은 마음에 심층에 있

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되게끔 하려는

원동력인 것이다 �. 이것이 바로 자기원형의 기능이

다 �.
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튼 하나인 그의 전부를

말한다�. 이것을 원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전체가 되

고자 하는 기능이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조건 지워져

있다고 하는 견해에서 온 것이다 �. 즉 �, 인간의 무의

식에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전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

이 있다는 생각이다 �.
한의학에서도 역시 전체성을 강조한다�. 그러나 여

기서의 전체란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의식을

포함한 아니마 �, 아니무스�, 페르조나 둥 무의식의 모

든 속성을 포함한 전체이다 �.
자기 자신이란 글자 그대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한

다 �.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‘그사람의 전체’를말

한다는 뜻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성과도 같은 뭇이

다�. 불교에서 말하는 합如의 개념과도 유사하며 佛

性 �, 法身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인 마

음�-�, 心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구와도 유사하다 �.
이러한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자기 실현이

란 어느 하나 일정한 틀을 갖춘 全 �A型이나 뿔 �A型

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크기 속에서

의 全-性을 말한다 �. 이러한 완전한 자기의 실현을

이룩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식하기에 중점을 두어야

한다고 융은 강조한다�.
자기의 왼형의 개념은 융의 집합무의식 연구에 있

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�. 그가 자기의 원형을 발

견한 것은 다른 모든 원형에 관한 가장 철저한 연구

와 저술이 끝난 후의 일 이였다�. “자기는 인생의 목

표이다 �. 자기는 우리가 개성이라 부르고 있는 운영

적 통일체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이다”라는

것이 융의 결론이다 �.

�i�l�l�. 십리학적 유형론 �%

융은 �1�9�2�0 년에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그의 여러

논문들을 집대성해서 출간하였다 �. 그는 여기서 이 학

셜이 정신과의로서 그가 임상에서 관찰해온 모든 경

험들�,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의 인간 관

계�, 그 자신의 프로이드와 반대론자들과의 대결과 갈

등 �, 그의 학셜의 특이성에 대한 다른 학 �A�t들의 비판

의 근거를 살며가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강조한다 �.
그는 이러한 여러 관계나 갈둥의 원인이 유형에서 비

롯된다고 생각하였다�. 인간의 판단을 미리부터 결정

하고 제협�f는 어떠한 유형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�.
그의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되풀이 되어 언급되고

있는 것은 인간 정신에 내포되어있는 두 가지 상반

된 양극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�. 이러한 상반된 성

향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하나로 통일되려

는 했탤 �7찌고 있다고하였다�. 이러한 개념은 도

교에서 나오는 對種合-과도 유사한 것으로 실제로

융은 이러한 내용을 그의 논문에서 많이 언급하고

있다�.
융은 심리학적 유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

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으로 내

향적 태도 외향적 태도를 말하며 �, 둘째는 정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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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 적응과정에서

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유

형으로 이를 기능 유형이라 하였다 �.

�1�. 일반적 태도의 유형

일반적 태도의 유형은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

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에관한 설명에 앞서 객관적과

주관적이란 용어의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 �. 객관적이
란 개인을 둘러싼 외적인 세계 �, 즉 인간과 사물 �, 용

속과 관습 �, 정치적 �, 경제적 �, 사회적 제도 물리적 조

건의 세계를 말한다 �. 이 객관적 세계는 환경 �, 주의

또는 외적 현실이라 불린다 �. 주관적이란 정신의 내

면세계 �, 즉 사적 세계콜 가리키고 있다 �. 사적이라고
말하는 이유는 �, 외적인 사람은 직접 접근할 수 없기

때문이다 �.
내향적 �, 외향적 태도의 구별은 그 개체의 주체와

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것이다 �.
어떠한 사람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연

그는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고�, 반대로

객체보다도 주체릎 중요시하면 그는 내향적 태도를

취한다고 할 수 있다�. 즉 �, 객관적 지향이 우세하면

그 사람은 외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

고 �, 주관적 지향이 우수하면 그 사람은 내향적 태도

룹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�.
어느 쪽의 태도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도의

문제이다 �. 개인은 다소간에 외향적 또는 내향적인

경우는 있으나�, 전면적으로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

경우는 없다 �.

�(�1�) 외향형

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이 주체의 의견에

의하지 않고�,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때 이

콸 외향적 태도라 하고 �, 이런 외향적 태도가 습성화

되어 그의 생활의 일정한 특정을 이루연 그를 외향

형이라 부른다 �. 즉 외향형 사람은 늘 객체에 맞추고

객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해 가는 경

향이 있는 것이 특정이다 �. 불론 외향형이라고 해서

주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�, 주관보다는 객체가 의

식의 태도를 결정하는 힘이 강하다 �.
도덕적인 행동 기준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

요구 �, 즉 일반적인 도덕관과 완전히 일치한다 �. 일반

적인 도덕관이 바뀌면 자기의 행동 기준도 바꾼다 �.
그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대해 큰갈등을 겪지 않는

다 �.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적응 양식으로 보이나 사

실 이는 순응하는 것이지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�. 적
응이란 �, 직접적인 주변의 그때 그때의 조건에 아무

마찰없이 맞추어 가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

이기 때문이다 �. 적응은 지역적 �, 시대적 조건보다 더

보편적인 법을 관조하기를 요구한다 �.
외향형은 외향적인 태도가 일방적으로 극단화될

때 자기의 주체를 소홀히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�.
주관적인 사실로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은 신체이

다 �. 그러므로 대개 외향형은 이상한 신체감각이 나

타나야 비로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�. 이러한 신체

의 이상은 흔히 일방적 외향적 태도의 무의식적인

보상작용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
�9�) �1�0�)

이러한 외향적 태도가 극단화될 때 외향적이 아닌

것은 모두 의식에서 배제되어 무의식에 억압되고 �,

이것이 오랫동안 지나치게 지속되연 의식의 태도와

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한 무의식적인 경향이 생기

게 되고 �, 이것이 나중에는 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�.
이런 경우 무의식은 극단적인 내향적 경향을 띠는

것이 보통이다 �. 이렇게 억압된 내향적 경향은 분화

발달될 기회플 잃게 되므로 억압이 오래도록 계속되

고 의식에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막으연

막을수록 미분화된 원시적 고태적 특정을 나타나게

된다 �. 이러한 무의식적 경향이 의식에 대한 적절한

�- �\�0�]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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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의 정도를 넘어서서 의식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

인 반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�,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

의식적 태도와는 모순된 무의식적 경향이 의식 표면

에 나타나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
�I�I�)
이럴 경우

겉으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의식적 태도

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�. 어떤 사람의 유

형을 판단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
�1�2�)

�(�2�) 내향형

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

한 것에 의거해서 사불을 본다�. 내향적인 의식의 태

도에도 물론 외적인 조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만

언제나 그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것은 주관적인

속성이다 �.
정상적인 경우 내향적 태도는 원칙적으로 전승으

로 주어진 정신 구조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�. 이러한
구조는 자아가 아니라 자아이전에 존재하던 것�, 다

시 돼서 원형의 세계이며 자아를 훨씬 능가하는

자기이다 �. 건전한 내향형은 자기자신을 들여다 보며

이에 입각해서 판단�, 또는 행동하려는 사람이며 자

아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�. 그러나 내향형은 자

아를 자기와 혼동해서 뒤바꾸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

다 �. 즉 �, 자아의 판단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절대적임

을 주장하게 된다 �. 이때 그는 그의 장점인 무의식에

의 깊은 통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�.
외향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내향형에도 외향

적 경향이 있어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서 내향적 태

도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�. 그러나

내향적 태도가 극단적이 되어서 이에 어울리지 않는

모든 경향이 의식에서 배제되연 �, 무의식에는 의식의

경향과는 상반된 외향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�. 즉
모든 객체와의 관련성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무의식

의 태도는 객체중심적으로 바뀌어가며 객관적 기준 �,
외부세계 �, 타인 등의 객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�.

이러한 객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연 내향형은 자아의

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객체와의 관

계를 끊어버리고 위험한 객체에 대항하여 자아를 방

어하려고 한다�. 그러나 무의식적인 객관 세계와의

관계를 아주 끊어버리거나 객체로부터의 자극을 통

제할 수 없어서 분방한 권력욕 �, 지배욕의 환상을 낳

고 이 환상과 의식의 태도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점차

지치게 된다
�1�3�)

�2�. 정신의 �4기능과 기능유형

정신의 기능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�. 사고 �, 감정 �,

감각 �, 직관기능이 그것이다 �. 앞의 두 기능 �, 사고와

감정 기능을 합리적 기능�, 감각과 직관의 두 기능을

비합리적 기능이라 하여 구분하고 �, 이 각 기능을 구

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상극의 관계를

이루고 있다 �.
사고와 감정은 두 기능이 모두 正 �, 不正 �, 快�, 不

快의 판단을 내라는 기능인데 �, 판단 과정이란 이치

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여서 합리적 기능이라 불린

다 �. 감각과 직관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는 직접

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�.

사고

직관 감각

감정

그림 �2 정신의 �4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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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1�) 사 고

사고란주어진관념내용을그고유의볍칙에따라

서로 연관시키는 정신 기능이다�. 사고라 하면 판단

작용이 수반되어야 한다�. 단순한 연상작용의 결과는

엄밀하게 말해서 사고가 아니다 �. 그러나 사고에는

능동적인 사고작업과 저절로 일어나는 수동적인 사

고작용이 있다�. 선자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방향지

이진 사고로서 의지적 판단작용이며 합리적 기능이

지만 �, 후자는 일종의 직관적 사고라 할 만한 것으로

비합리적인 기능이다�. 또한 감정적 사고 역시 논리

적 원칙을 따르지 않고 감정에 종속된 사고이다 �. 사
고가 분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고태적인 것과 혼동되

지 않는 것을 말한다�. 미분화기능의 특징은 미분화

된 감정 �, 감각 �, 환상과 혼동되어 兩價�{없向을 나타낸

다 �.
사고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�. 하나는 주관적

인�,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원천

에서 주어지고 �, 다른 하나는 감관을 통한 지각으로

전달되는 객관적 사항에서 가져온 평가 기준이 유효

사고�(제 �1기능 �) �(우월기능�)

의식 、

그림 �a 사고형의 각기능의 분화정도

하고 결정권을 갖는다 �. 그러므로 사고가 내향적인가

외향적인가의 문제는 판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

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�. 또 하나의 구별점은 결

론의 방향인데 �, 사고가 주로 외적인 방향을 취하는

가 내적인 방향을 취하는가 하는데 있다�.

�1�) 외향적 사고형

이 형의 사람은 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

는 사고기능에 의하여 생활하는 형이다�. 즉 �, 이 유

형에서는 외향적 사고가 가장 잘 발달되어있고 이

형의 사람은 그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무엇보다도

객관적 상황에 합당한 지적 작업에 의거한다 �.
이러한 외향적 사고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

이들은 단체의 조직에 능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렬

수 있고 개인 사이의 또는 경우에 따라 집단간의 분

쟁 해결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�.
외향적 사고형은 여러 가지 경험 자료를 종합해서

일반적인 견해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산출해

내는 것이 특징이다 �. 이러한 재통합을 위해서 분석

한 자료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견해에 재편입된

다 �. 그러므로 이 사고는 기존가치의 절대부정이라기

보다 파괴된 가치를 다른 가치로 보상하는 방향으로

진행된다�. 따라서 흐리멍텅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

문제의 소재를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사람들로 하여

금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도록 한다 �.
외향적 사고형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은 사고기능

의 대극인 감정기능이다 �. 그리하여 감정에 의존하고

있는 모든 생명형태 �, 즉 미적 활동 �, 취미 �, 예술 �, 감
상�, 친교 �, 종교적 체험 같은 것이 모두 소홀해진다 �.
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 성질의 감성적 측면을

억압하기 쉬우므로 남들에게는 인간적 온정이 없어

냉혹하며 �, 오만하게조차 보일 수도 있다�. 이러한 억

압이 너무 심하연 �, 미분화된 감정이 의식의 표연으

로 표출되어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특정을 갖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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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
�1�4�)

�2�) 내향적 사고형

이 유형의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도 이념이나

관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�. 사실 그 자체보다 그

사실에 대해서 ‘내가’�, 즉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

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�. 외향적
사고가 백과사전적인 풍성한 사실의 축적과 그 객관

적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지식의 확장에 능

하다면 �, 내향적 사고는 하나 하나의 관염에 대한 깊

은 통찰을 통하여 지식의 심화에 이바지한다 �.
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심오한 내용을 알고

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데에

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
�1�5�)
더욱이 주관적인 평가를

필요로 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는 더욱

어려움을 겪는다 �.
내향적 사고형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은 감정 기능

이다 �. 외향적 사고형 역시 감정 기능이 가장 억압되

는 부분이나 외향적 사고형에서는 감정이 내향적 경

향을 띄는데 반하여 �, 내향적 사고형은 외향적 감정

기능이 억압되는 것이 특정이다 �. 열등기능으로서의
감정은 흑백판단을 뚜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�. 좋
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사랑과 미웅이 분명하다 �. 그
리하여 약간은 맹목적인 경향도 가지게 된다

�1�6�)

�(�2�) 감 정

감정은 무엇보다도 자아와 주어진 내용사이에 일

어나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든가 돌려보

내든가 하는 일정한 가치 �(快�, 不快�) 를 부여하는 것

이다 �. 또한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의식의 내용이나

일시적인 지각과 관계없이 따로 氣分으로 나타날 수

있는 과정이다 �.
감정 기능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과정

이어서 외부의 자극과 전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

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�. 감정은 사고나 마찬가지로

이성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판단의 한 양식이다 �.
따라서 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�. 감정이 그 정도가 고

양되어 신체적으로 느낄 만큼이 되면 이를 情感이라

한다 �. 情感은 순수한 감정이 감각과 섞여 있는 상태

라고 할 수 있다�. 감정은 감각뿐 아니라 사고 �, 직관

등 다른 기능과 섞여 있는 수가 있다�. 이런 혼돈상

태는 특히 감정이 미분화상태에 있을 때 잘 일어난

다 �.
감정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감정과 추상적

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�. 구체적 감정은 어떤 구체

적인 내용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이

지만 추상적 감정은 어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감정

상황을 규정한다 �. 또한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

감정의 구별이 있다�. 전자는 주체가 그의 의도에 따

라 가치를 판단하고 후자는 어떤 내용이 감정을 자

극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�1끼

감정에 있어서도 외향과 내향의 구분을 적용할 수

있다 �. 외향적 감정은 객체적 기준이 그 감정 판단의

근거가 되고 내향적 감정은 주체의 기준이 판단 근

거가된다 �.
감정이란 결국 知的인 개념으로서는 설명이 불가

능하다�. 그것은 감정은 사고와는 대극관계에 있기

때문이다 �. 그리하여 서로
�*
짧할 수 없는 것이다 �.

어떤 정신기능도 결코 다른 정신 기능으로 완전히

표현될 수 없듯이 어떠한 知的인 정의도 감정을 비

교적 만족하게 표현할 수 없다 �.

�1�) 외향적 감정형

외향적 감정형은 자신의 감정 판단의 근거가 객체

에 있다�. 즉 �, 판단의 근거가 전통적인 �, 또는 일반적

인 가치에 부합되는 감정 판단을 한다�. 외향적 감정

형의 사람이 ‘좋다’�, ‘아름답다’ 라고 하는 것은 그

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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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감정 상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�. 그렇지
않으연 보편적인 감정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

그 보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�. 이
형의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편인데 그것은 상황이

변하면 그것에 따라 그들의 감정도 같이 변하기 때

문이다 �. 그래서 흔히 기분파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경

우가있다 �.
이 형의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모든 사람

들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 관계에 기름을

치는 역할을 한다 �. 마치 파티에 있어서 여주인공과

같은 역할을 한다 �. 이 형의 사람들은 탁월한 외향적

감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맞추어 줄 수 있는 능력

이 뛰어나다 �. 어떤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

여 행동한다 �. 그래서 내향형이 볼 때에는 너무도 과

장적이고 피상적인 태도라 생각되고 또 너무 활동적

이고 적극적이어서 거북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�.
외향적 감정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

이다 �. 득히 철학적인 사고는 더욱 그렇다 �. 그것은
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내향

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�. 그러나 한번 무의식의 열등

기능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기에 이르면 �, 이 유형의

사람들은 엄청난 자료의 축적을 한다 �. 그러나 사고

의 기능이 미숙하므로 이것을 이미 형성된 사고 체

계에 그대로 맞추는 작업을 할 뿐이다�.

�2�) 내향적 감정형

내향적 감정형은 무척 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

데�,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밖

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객체에 작용하지도 않는다 �.

그래서 혼히 이들은 말수가 적고 �, 접근하기 어렵고 �,

무관심하고 �, 그 마음을 헤아렬 수 없다는 말을 듣는

다 �. 그러나 그들의 분화된 내향적 감정은 무엇이 내

적으로 진실로 중요한 요소인가를 볼 줄 안다�. 그러
므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윤리적 지주가 되는 경우

가 많다 �. 결코 설교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지

만�, 내적인 기준에 의해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

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�.
내향적 감정형의 가장 열등한 기능은 사고 기능이

다 �. 이 사고도 古態的이고 還元的인 경향을 가진다 �.
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환원적 사고 �, 즉 깎아내

리는 생각은 그것이 감정기능의 전횡을 적절하게 조

절하는 동안에는 자아로 하여금 주체로 눈을 돌리게

하는데 좋은 대상작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�. 그
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를 지나치게 억압하면

무의식은 의식과는 相容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극을

이루게 된다 �.
내향적 감정형이 자기의 무의식의 외향적 사고기

능을 창조적인 작업에 이용하려 뜰 때 그는 외향형

보다 더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자료에 더욱 압도

된다 �.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자세히 세밀하게 하려

고 하므로 일을 효과적으로 끝내기 어렵게 된다 �. 그

래서 일종의 편집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�.

�(�3�) 감 각

감각이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

능이다�. 즉 �,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에 대

한 모든 의식적 경험
�1�8�)
을 포함한다 �. 이것은 사고나

감정처럼 이성의 법칙을 통한 판단이 아니다 �. 따라
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�.
감각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구분이 있는

데 구체적 감각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늘 추상 �,

감정 �, 사고와 섞여있다 �. 추상적 감각은 이렇게 섞이

지 않고 �, 그 자체의 원리를 쫓아서 지각하는 것인데

미적 감각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
�1�9�)

감각에서도 외향적 감각과 내향적 감각이 었다�.
감각이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 지

는 것이므로 개체에 근거하고 있다�. 그러나 객체의

자극에 의해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향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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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각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다르다 �. 즉 �, 지각되는

객체 이외에 지각하는 주체가 있고�, 이 주체는 객관

적 자극에다 그의 주관적 소질을 부여한다 �2이 외향

적 감각에 있어서는 감각은 주로 객체혜 의해서 결

정된다 �. 이 유형의 사람의 가치 기준은 오직 객관적

인 성질로써 규정된 감각강도이다 �.

�1�) 외향적 감각형

이 유형의 사람은 어떤 형과도 비길 수 없는 현실

주의자이다�. 이 유형의 사람이 객관적 사실을 �!현흉

하는 능력은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

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쉴새 없이 쌓아 나가는

사람이다 �. 사고나 감정과 같은 합리적 판단 기능이

적당히 대상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반

성하고 정리할 겨를이 없다�. 그리고 항상 새로운 �,

또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대상을 향하여 이를

�!현풍해 나간다 �2�l�J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적

사실을 재빠르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계를

맺는 데 비상한 재간을 가진다 �. 이러한 감각을 잘

활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취미 등에 관심이 많으며

다른 사람들에게는 심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로 보일

수도잇다 �.
이 사람들은 숙고하는 일이 별로 없고 감정을 밖

으로 표출하는 일도 없다 �. 직관은 가장 열등한 기능

으로 완전히 의식에서 사라져 있다�. 이 유형의 사랍

들은 자연과학이나 실제 기술만이 진실이고 나머지

는 환상이며 이론이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

경우가 많다 �.
이러한 외향형 감각형이 그의 직관기능을 지나치

게 억압하연 직관은 의혹의 성격을 떡고 외계로 투

사된다 �. 그래서 본래는 감각에 대한 보상작용을 해

주는 직관이 의심으로 변하게 된다 �. 그리하여 귀신

이나 신비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게 되며 각종 신비

주의적 종교에도 쉽게 도취된다 �.

�2�) 내향적 감각형

내향적 감각형에서는 객관적 자극에 의해서 생긴

주관적 감각 부분이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

한다�. 이들은 외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서 자기 자신

의 정신적 감각에 몰두한다 �. 그러나 이들은 고도로

예민한 사진건판과 같아서 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

감각적인 부분을 지각한다 �. 하지만 이것은 그 용경

이 그에게 내적으로 감동을 주었을 때의 경우이고

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�.
내향적 감각형의 무의식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되

는 것은 직관기능이다 �. 이 직관기능은 외향적인 성

격을 띠며 고태적이고 부정적인 특정을 나타낸다 �.
본래 외향적 직관기능은 외부의 현실에서의 가능성

에 대하여 즉시 인지할 수 있으나 내향적 감각형의

무의식의 직관은 현실의 가능성을 알아맞추기보다는

공연히 현실의 어둡고 음산하고 不可解하고 위험스

러운 배경을 예측하려고 하여 �, 때로는 잘 알아맞추

나 대부분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�.

�(�4�) 직 관

직관이란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

심리현상이다 �. 직관 내용은 감각내용과 마찬가지로

사고나 감정 내용처럼 유도되거나 표현될 것이 아니

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특정이 있다 �. 따라서 이것

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비합리

적 기능에 속하고 직접 발견하고 직접 지각한다 �. 그
러므로 직관적 인식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

특정이다 �.
직관은 주관적 형태와 객관척 형태로 나타난다 �.

전자는 주관적 영역인 무의식의 심리적 사실을 인식

하는 것이며�, 후자는 객체에 있어서의 下知쩔과 그

인식을 통해서 야기된 下感情과 사고에 의한 객관적

사실의 인식이다 �.
또 구체적 직관은 사물의 사실성의 인식을 �, 추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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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직관은 이엽적 관련의 인식을 중개한다 �. 구체적
직관은 하나의 반응의 과정이지만 �, 추상적 직관은

어떤 방홍�t을 결정하는 요소들 �, 또는 의지나 의도를

필요로 하는 직관이다 �.
직관에 있어서 내향과 외향은 직관이 주로 인식과

내적조명이냐와 주로 외적으로 行動送行의 방향으로

귀결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�.

�1�) 외향적 직관형

외향적 직관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

파악하고 그것이 객관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

를 만들어 주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.찌
따라서 외향적 직관형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어떤 계

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한다 �.
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직관을 오랫동안 부지런

히 좋지 못해 새로운 직관에 덤벼들어야 한다�. 너무
도 외향적 직관기능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식을 정

리하고 저장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�. 그래서 항상

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�. 어떠한 기업이나 이

론의 추진가로서 굉장히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

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다�. 어떠한 정해진 일에는

쉽게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�.
외향적 직관형에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감각 �, 특

히 내향적 감각이다 �. 이것은 자신의 신체 감각을 소

홀히 하기 때문이다 �.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곤이

나 시장기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�. 그러다
가 신체에 이상이 생기연 비로소 자기의 신체에 관

심을 갖게 된다 �. 이러한 내향적 감각이 지나치게 되

면 비정상적으로 신체 감각에 매달리게 된다.때

�2�) 내향적 직관형

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

인 세계로 향하고 있다�.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

깊은 곳에 있는 원시적 요소들이 어떻게 변해 가고

있으며 �,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

뛰어나다 �. 즉 �,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가능성보다 정

신세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그의 주

된 특정이다 �. 그러므로 종교적 예언가�, 선각자 등에

서 발견될 수 있다�.
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논

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�.
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몽

상가라든지 신비주의자라는 평을 듣는 수도 많다 �.
소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이다 �.

내향적 직관형에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감각기능 �,

특히 외향적 감각기능이다 �. 내향적 직관형에서는 현

실감각이 극도로 결여되기 쉽다 �. 외부적인 사실에

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�, 이것을 충실히 기술하는 노

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흔히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

하게 된다 �.
이러한 것이 너무도 지나치연 무의식에 억압된 감

각이 범람하게 된다 �. 그리하여 쉽게 충동에 사로잡

히며 강박적으로 객체적 감각에 구속된다 �.

�N�. 열등기능에 대해서 �2�4�)

융의 학셜은 누구나 �4기능 중 정상적으로 어느 하

나의 주기능 또는 우월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

대극이 되는 열등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

다 �.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수재가 사회에서의 낙제생

이 되는 경우라던지가 이런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�.
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던지 무능하다던지라

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모든 정신기능이 분화되거나

미분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연 상당히 잘못된 편견이

라 할 수 있다�.
흔히 열등기능이라 하면 항상 열등한 체로 있는

기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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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등기능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기능을 말하는 것으

로 분화될 수 있고 또 전인격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

화되어야 할 기능이다 �. 열등기능의 분화발달은 자기

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�.
열등기능의 특징은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다 �.

다른사람의 나에대한 여러 가지 지적 �, 비난�, 비평가

운데 특히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사고 �, 감정 �,

감각 �, 직관 중 어느부분인가를 살펴보연 본인의 열

등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�. 즉 �, 다른 사람의

말이 바로 나의 열등기능을 건드릴 때 화를 내거나

짜증을 내거나 충격을 받아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

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�.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

서는 사람들은 특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하려는 습관

을 가지고 있다�. 이것은 열등기능의 代�;�{�!�t 인데 주기

능과 달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�. 너무 過代價하면

그 기능은 주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철

저하고 완벽하게 그 기능의 특성이 발휘된다 �.
열등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

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미련한가를 보는데 있다 �. 미

련하다는 말은 열등기능과 그로 인해 말미암은 미숙

성을 잘 표현해 준다 �.
열등기능을 의식화하려면 자신의 열등성을 받아들

일만한 용기가 펼요하다�. 자존심이나 체연 때문에

흔히 이를 외연하는 경우가 많다�. 그것을 버리고 계

속 열등한 기능으로 생활하게끔 하면 처음에는 미숙

했던 감정들이 점차 분화가 될 수 있다�. 이러한 열

등기능의 의식화에는 주기능의 일시적인 희생이 필

요하다 �. 자신의 장기를 늦추고 열등한 기능이 의식

화되기를 기다려야한다 �.
열등의식의 분화는 자기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

것이고 이러한 열등의식의 분화를 성취하는 것이 더

욱 유능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�.

�v�. 李濟馬와 융의 비교 고찰

융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의

식 �, 체인적 무의식 �, 집단적 무의식 �, 자기라는 四位

論적인 관점을 사용하였고 심리적 유형론올 직관형 �,
감정형 �, 감각형 �, 사고형의 �4개로 설명하였다 �. 이러
한 四�{潤적인 관점은 이제마에 있어서서의 홉�4�.�L 、身

物의 방법을 통한 관찰
�2�5�)
과 유사하고 太陽 �A�, 少陽

�A�, 太陰 �A�, 少陰 �A의 四象 �A의 분류와도 비슷한 점

이 있다
�2�6�)
이에 본 고찰을 통하여 이를 비교 �, 검토

해보겠다�.

�1�. 知�A잉
�)

에 있어서의 李濟馬와 융의 비교

융과 이제마는 모두 知 �A을 하는 것을 강조하였

다 �. 여기서의 知 �A이란 인간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

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안다는 것이 아니

다 �. 어떠한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�(무의식까

지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�) 를 파악하는 것

을 융은 강조하였고 이제마는 사람의 �t 藏體인 性

과 옮홉負懶의 ι、했을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�.
이제마는 홈愁哀樂의 暴動 �i良動。 �l 모두 行身不誠 知

�A不明에서 나온다
�2�8�)
고 하였고 융은 지나친 무의식

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것은 의식으로 범람하는데

이때 古態的이고 還元的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知

�A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�.
이제마는 사람은 惡�A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

�t 蕭짧의 ↑흐表이 있고 비록 好 �A�o�] 지만 옮演씁뿜

의 �R홈愁이 있대
�9�)
고 하였고 이는 知 �A하는데 있어서

중요한 것이 된다 �. 또 그는 한사람의 마음속에서도

君子之�i�L파 小�A之心。 �l 있는데 전자는 쉽게 알아낼

수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하며 �, 어느 쪽이 많으냐

에 따라서 君子도 되고 小 �A도 될 수 있다�3이고 하였

다 �. 이는 융이 말한 그립자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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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�. 융에 있어서 그림자는 의식에 가려져 있는 것으

로 부정적이고 악한 연을 가지고 있다 �. 의식에 가려

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

특정이다 �. 그러므로 그림자를 잘 분화시켜서 의식화

를 시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원

활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의 투사가

이루어져 악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�. 만약 이제마

가 말한 君子之心은 의식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

가정하고 小 �A之心은 무의식에 숨어있는 부분이라

가정한다면 �3�D 의식화되어 있는 君子之心은 易知의

부분이 되고 �, 무의식에 있는 小 �A之心은 難知가 됨

은 쉽게 설명이 된다 �. 이제마는 �,웹�f篇에서 홈�8演슐
↑땀의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�. 이는 心했에 해

당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심욕을 밝게 하는 것이 知

�A에 있어서 중요함을 말하였다
�3�2�)
또 �, 이렇게 知 �A

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治心표己를 해야 함

을 말하고 이는 이제마의 학문정신의 핵심이 된

다
�3�3�)
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화된 부분보다는

무의식의 부분을 강조하였고 이를 잘 파악하여 분화

시키는 것이 자기실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함은 앞

서 언급한 바 있다 �.
즉 �, 이제마의 知 �A표己 정신과 융의 무의식에 대

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무의식의 분화의 작업은 보다

완성된 인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�. 이제마는 뿔

�A과 聚 �A을 예로 들면서 띨�A은 心 �, 즉 中央之太極

이 聚�A보다 높고 또 며維之四象은 짧 �A의 그것보다

두루 통한 사람이라 하였다
�3�4�)
즉 �, �J�f�;�.�A 은 자신의

무의식에 대한 분화가 聚 �A보다 더욱 잘 이루어져

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하여 같은 속성의

였 �A의 우월기능과 및 �A의 열등기능을 비교하였을

때
�3�5�)
및 �A의 열등기능이 짧 �A의 우월기능보다 더 자

연스럽고 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�.
그리고 뿔�A은 聚 �A보다 心했에 있어서 깨끗하기 때

문에 짧 �A들이 希하는 바이지만 및 �A도 역시 太少陰

陽의 �R훌局長短이 있어서 天이 그 希하는 바라고 하

였다
�3�6�)
즉 �, �J�f�;�.�A 이라 해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있

다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더 완전한 존재인 天을

회구하는 것이다 �. 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이

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�. 그래서
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�, 즉 부처 �, 예수 같은 위대한

종교적 지도자는 이 목표의 가장 가까이까지 간 사

람이라고 하였다 �3끼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

의식의 탐구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며�, 이러한

한계 때문에 완전하게 무의식을 알아내어 분화시키

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다�.
이제마는 이러한 知 �A正 �B 정신은 철학적 원리에

서 실용적 응용으로 발전하여 구체화하게 된다�. 즉
體質的 知�A論이 나왔으며 거기에 따른 體質的 正 �E

論이 나오게 된다
�3�8�)
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束醫壽

世保元이라 할 수 있다�.

�2�. 유형론에 있어서의 李濟馬와 융의 비교

앞서 말한대로이제마의 인식체계는꿇 �L、身物을

바탕으로 하고 있다 �. 이러한 체계는 格致훨뿐만이

아닌 束醫좋世保元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�. 이제
마의 體質의 인식도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나왔다

고 할 수 있다 �. �f쩌略 事物篇의 핑 �'�L 、身物의 순서와

각각의 관계는 陰陽적 편차와 순서를 정해주고 있다

고 할 수 있다 �. 事와 心의 관계�, 身과 物의 관계 �,

�'�L파 身의 관계 �, 事와 物의 관계를 對待的인 입장에

서 설명하고 있다
�3�9�)
이를 그립으로 나타내연 다음

과같다 �.
위와 같은 관계는 융이 설정한 정신의 �4�7�1 능의 관

계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�4�0�1 만일 이러한 관계를 體

質에도 적용을 시킨다연 耳聽天時의 기운이 발달한

太陽 �A을 펄로 설정할 수 있고 �, 텀視世會하는 기운

이 발달한 少陽 �A을 心에 �, 牌뺏 �A倫의 기운이 발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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事

그림 �4 事心身物의 對待關係

펄와 心은 同類로서 �, 휩와 物은 陰陽으로�, 身과 物은 同類

로서 �, �,�l�, 파 身은陰陽으로對待關係릎이룬다�.

한 太陰 �A을 身에 �, 口 �!跳方의 기운이 발달한 少陰

�A은 物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�4�1�)
이러한 식으로

배치를 한다면 太陽 �A과 太陰 �A은 서로 대극이 되는

특성을 가지고 있고 少陰�A과 少陽 �A 역시 서로 대

극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�.
따라서 太陽 �A에 있어서 事에 해당하는 부분은 易

知의 부분으로 잘 분화되어 있는 곳이지만 대극이

되는 身의 부분은 難知의 부분으로 가장 미분화되어

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�. 따라서 太陽 �A에 있어서

事에 해당하는 �H�i�l�i 는 발달한 鷹器가 되나 미분화가

되어있는 身에 해당하는 맑은 가장 열등한 기능올

보이므로 �!�J�i�/�i 大府小의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.찌
위와 같은 관계는 다른 體質의 사람에게도 똑같이

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少陽�A의 牌大뽑 �I�J 、 �, 太陰
�A의 �)�j�f 大빠小 �, 少陰 �A의 賢大牌�l 、도 셜명이 가능하

다 �.
이제마는 大同 �, 各立 �, �t땅通 �, 獨行의 �4구조와 好

홈 �, 惡惡 �, 뻐心.흰行의 �4구조를 말하였는데 �, 大同

과 各立은 性氣와 情氣로 각 四象 �A에게 배속이 된

다 �. 性氣와 情氣는 天훌의 것으로 의식의 부분에 속

한다고 할 수 있다�. 이는 각각 好善과 惡惡을 연결

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�. 여기서 善과 惡의 개념

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이분법적인 개염으로 생각

하지 않고 善을 ‘찰한다�, 익숙하고 능란하다’라는

개념으로 생각하고 惡을 ‘모질다’라는 개념으로 생

각한다면 �4�3�)
好善의 부분은 惡惡보다 더욱 분화된 개

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�. 즉 �, 好善의 부분에서는 항

상 적절한 상황의 판단을 할 수 있으나 惡惡의 부분

은 때에 따라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 나올 수 있

다 �. 이것을 이제마는 遠散 �, 宏抱 �, 廣張 �, 深確。 �l 라
하여 好善에 있어서는 그 원만한 모습을 말하였으나

惡惡의 부분은 �t足急、이라 하여 항시 적절한 반웅이

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
�4�4�)
즉 �, 好善은 惡惡보

다 더욱 의식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�. 그러나 博

通과 獨行은 각각 行其知와 行짧�f으로 배속되어 꾸

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데 만일 그렇지

못하면 뼈心息行인 훌훌염�t�i�t 휴之�,�(�.파 尊�f쫓懶廳之心。 �l
생긴다고 경계하였다

�4�5�)
이것은 性氣와 情氣에 비해

難知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�. 즉 무의식의

부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으며 항상 무의식에 대한

분석과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

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이 잘 분화되

어 나타날 때의 상황과 그렇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

타날 때의 상황을 같이 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

다 �.
융은 제 �1기능 �(우월기능�)�, 제 �2기능 �, 제 �3기능 �, 제 �4

기능 �(열등기능�) 의 �4가지 기능의 구분을 두었는데 이

는 이제마의 것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�. 앞서 말한 바

와 같이 太陽 �A에 있어서는 事에 해당하는 好善의

부분이 우월기능이 되고 身에 해당하는 行其知의 부

분은 열등기능이 된다 �. 心에 해당하는 惡惡의 부분

은 제 �2기능이 될 것이고 物에 해당하는 行其行의 부

분은 제 �3�7�1 능이 될 것이다 �. 이와 같은 배속은 다른

體質의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.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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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金仁奏외 �2人 �: 융의 마음의 구조 �, 유형론과 좋濟馬의 知人請 �, 四象�A과의 비교 고찰 �-

四象 �A의 鷹理的 특성은 偏小之磁의 기능을 더 중

요시하여 偏小之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

保命之主가 된다
�4�7�)
융에 있어서도 열등기능의 관리

는 매우 중요하여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연

각종의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�.
위와 같이 볼 때 이제마의 體質에 관한 관점과 융

이 나눈 유형에 관한 관점은 유사점이 상당히 많이

있다 �. 그러나 四象�A이 융이 말하는 각각의 유형 중

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충분한 검

증이 필요하다 �.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원용할

수 있을지 모르나 일대일의 대응으로서의 연결은 세

심한 주의가 펼요하다 �.

�V�l�l�. 결 론

융과 東武 李濟馬의 知 �A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

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�.
�1�. 융의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탐구한 작업이나

李濟馬의 知 �A論은 각각의 類型論의 기본개념 설정

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�. 이들은 인간의 심성의 분석

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觀論을 개햄내었다�.
�2�. 인식의 체계로서는 융은 의식 �, 개인적 무의식 �,

집단적 무의식 �, 자기의 四象論的 構造로 �, 李濟馬는

흉�'�;�,�(�. ‘身物의 四象論的 橫造로서 인간을 설명하려 하

였다 �. 그리고 유형론으로는 융은 사고형�, 감정형 �,

감각형 �, 직관형의 �4개로 �, 이제마는 太陽 �A�, 少陽 �A�,

太陰 �A�, 少陰 �A의 �4개로 나누었다.공통적으로四象

論的 構造라는 점에 양자간의 유사성이 있다�.
�3�.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탐구하였고 李濟馬는 仁

義體智인 性과 굶�6됐食懶의 心했을 탐구하였는데 양

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�. 또 �, 의

식 �, 무의식과 君子之心�, 小 �A之心의 관련도 적용시

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�.

�4�. 李濟馬의 大同 �, 各立 �, 行其知 �, 行其行과 好善 �,

惡惡 �, ���B 心 �, 호、行 그리고 熾冊의 大小關係등은 융이

말한 제 �1기능 �(우월기능 �) �, 제 �2기능 �, 제 �3�7�1 능 �, 제 �4기

능 �(열등기능�) 의 구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

고 사료된다 �.

�5�. 융의 사고형 �, 감정형 �, 감각형 �, 직관형의 �4분류

와 李濟馬의 太陽 �A�, 少陽 �A�, 太陰 �A�, 少陰�A과의

관계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라 생각된

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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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9�. 갑작스레 명성을 올린 가수가 도저히 감당할 수

없는 기대를 맞추려하다가 갑자기 고음이 나오

지 않는다던지 �, 자수성가하여 성공일로를 걷던

한 기업가가 고산병같은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

다는지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�. 이러한 증상은

결국 그 개체로 하여금 외향적인 태도를 정지시

키고 주체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

있다�.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왕왕 그가 처하고

있는 상황을 무척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�.
�1�0�. 외향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적인 신경증은

히스테리성 노이로제인데 이는 항상 남의 관심

을 끌고 주변에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 �. 이것은
외향적 태도의 과장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반웅

이다�.
�1�1�.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공정무사하게 사무를 처

리하며 항상 남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

하는 사람이 때때로 �,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

해치우려는 끝없는 아집과 횡포를 부려 사람을

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 �.
�1�2�. 대개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는 관찰자는 의식의

성격측면을 파악하고 �, 지각송�}는 입장에 서있는

관찰자는 무의식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�. 왜

냐하연 판단은 정신현상의 의식적 동기에 더욱

관심을 가지고 �, 지각은 단지 일어난 일을 기록

하기 때문이다�.
�1�3�. 극단적인 내향형의 경우 생기기쉬운 신경증은

신경쇠약증이다 �.
�1�4�. 회사에서는 누구와도 대화를 잘 나누지만 집에

오연 폭군이 되는 가장이라든지 이따금 정신병

적 괴물로 변하는 하이드박사가 그 예이다 �.
�1�5�. 내향형 사고형은 선생으로서는 좋은 평을 듣지

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의 심리를 잘 모르기

도 하고 �, 자신이 아는 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

는데 서투르기 때문이다 �.
�1�6�.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과대상은 겉으로는 구분하

�- �1�1�2 �-



�- 金仁泰외 �2�A�: 융의 마음의 구조 �, 유형론과 李�;쩔馬의 知人끓 四象 �A과의 비교 고찰 �-

기 어려운 듯 보이나 열등기능의 과대상은 늘

강박적이고 완전무결성을 지향하여 다소 경화된

느낌을 주지만 주기능은 극히 자유스러워서 오

히려 빈틈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�.
한마디로 열등기능의 특징은 그 개체로 하여금

특히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을 쓰게 하는 데 있

다 �.
�1�7�. 예를 들연 어떤 여자를 ‘사랑하는것’과 ‘그녀

의 매력에 끌리는 것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�.
전자는 작용이요 행위이나 후자는 상태이다 �. 후
자는 非志向的인 감정적 직관으로 전자가 합리

적인데 반해 후자는 비합리적이다 �.
�1�8�. 시각 �, 청각 �, 후각�, 미각 �, 촉각 및 몸 안에서 비

롯되는 감각

�1�9�. 예를 들어 꽃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 구체적 감

각에서는 꽃이 주는 감각적 자극 뿐 아니라 그

꽃을 봄으로서 일어나는 快 �, 不快의 감정 �, 추

상�, 그 꽃이 어떤 과에 속하는가하는 생각�, 빛

깔 �, 모양 �, 냄새 등등이 감각과정에 섞이게 되

나 �, 추상적 감각은 이러한 것이 배제된 그 꽃의

타는 듯한 붉은 빛깔만이 의식이 될 것이다 �. 이
것은 예술가에게서 볼 수 있고 �, 미적 감각태도

를 의지에 의해 키워나간 것이다 �. 그런 의미에

서 감각의 근원적 형태는 추상적 감각이 아닌

구체적 감각이 된다 �. 이는 다른 기능에서도 마

찬가지로 모든 기능의 근원은 구체적이고 고태

적이다 �.
�2�0�. 한 예로 똑같은 풍경을 놓고 그렀는데도 그 그

림은 사람마다 다르다 �. 특히 예술가에 있어서는

객체가 발하는 자극을 그대로 충실히 캔버스에

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달라

진 주관적 감각을 표현한다 �.
�2�1�. 외향적 감각형에서는 실제적인 객관적 사물이나

사실이 더욱 중요시된다 �. 직물의 감촉을 통해서

이것이 합성섬유인지 순연인지 금방 파악할 수

있고 �, 좌중의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의견에 반대

하는 사람 �,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금방 파악할

수 있는 능력이 있다�.
�2�2�.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날

것이며 �,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알

수 있는 사람들이다 �.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사

업이 장래성이 있을 것인가 �, 주식은 어떠한 주

식을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와 같은 예측에

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�.
�2�3�. 이런 경우 건강염려증이 생기기 쉽다 �.
�2�4�. 李符永의 分析心理學과 셜영환의 융 심리학의

이해를 위주로 하였다 �.
�2�5�. 李濟馬에 있어서 관찰의 기본 단위는 훨心身物

이다 �. �(宋-炳 �,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

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�, 서울 �: 사상의학회

지 �. �V�o�l�. �3�. �N�o�.�l�, �1�9�9�2�. �p�2�)

�2�6�. 張賢鎭、 李濟馬의 知 �A論에 對한 빠究 �, 서울 �:

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청짝파�f땅士課程 第 �3期 나�J

間發表 �. �1�9�9�2 �p�p�5�. �6 참조

�2�7�. 융이 知 �A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융이 인

간을 파악하는 작업은 知 �A의 작업이라 볼 수

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융의 인간 탐구도 知

�A이란 용어로 쓰겠다�.
�2�8�. 天下홉愁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

�A不明也 �(東醫壽世保元 �, 며端論�)

�2�9�. 獨智而察 �A�. 則無不知 �A也 �. 而必、也誠身然後 �, 知

�A�i�:�:�. 者 �f�p�J 也�? 티 �: 雖 ���I�J 察 �A必也入誠 �, 不見其흉則

不知其夜 �, 不見其夏則不知其쪽 �, 不見其是 ���I�J 不知

형 �P�. 不見其誠則不知其-價 �(格致훌 獨行篇�)

�3�0�. 以一 �A之心 而有君子之心휠 有�I�J 、 �A之心휠 君子

之心 易知 �I�J 、 �A之心 緣知 易知之心 多 而難知之

ι、 �r↓者 名 티君子 離知之心 多 而易知之心 少�;
者

名日小�A�( 格뤘薰 兌짧 下載�)

�- �I�]�) 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저�1�8권 저�1�2호 �1�9�9�6 �-

�3�1�. 知 �A함에 있어서 難知之 �-�(�.파 易知之ι、。�l 함께
있다함은 �A間의 마음에 意識과 無意識이 있음

을 표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難知

之心의 밝힘이 知 �A이라는 것이 되며 無意識 속

에 내재된 모든 사람들의 心性 閒發이 知 �A의

방법이며 동시에 텀的이 되는 것이다 �. �(張賢鎭�,
李濟馬의 知 �A論에 對한 �R佛 �, 서울 �: 慶熙大學

校 大學院 韓醫월싹파�1떻士課程 第 �3期 中間發表�,
�1�9�9�2 �p�3�)

�3�2�. 易知之心 知之則 明德也 難知之ι、知之則 新民

也 �(格致훌 兌짧 下載�) 이라 했듯이 易知之心은

밝은 덕이라 하였다 �. 이는 大學의 첫 구절인 大

學길효 在明明德大 在於新民 在止於至善에서 그

유래를 찾을 수 있다�. 이에 대한 朱子의 註를

보연 明者 明之也 明德者 �A之所得乎天而虛靈不

味 以具聚理而應萬事也 �.�.�. 新者 후其齊之謂也

言않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�A 使之亦有以去其짧

쌓之펀也라고 하여 明德은 사랍이 하늘에서 얻

은 바이고 虛靈하고 어둡지 않아 聚理를 갖추고

있고 萬事에 웅하는 것이라 하였다�. 이는 융이

말한 의식의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�. 또한 �, �4 기

능중의 우월기능의 표현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�.
융이 말한 우월기능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

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萬事에

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�. 또한 新民은 옛날

에 물든 더러움을 제거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

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무의식의 고태적이고

환원적인 속성을 분화시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

수 있다 �. �(成百曉譯註 大學 � 中庸集註 서울 �: 傳

統文化�R究會 �1�9�9�3 �p�2�3 참죄

�3�3�. 宋-炳 �, 李濟馬 哲學의 쩔問的 背景과 며象 醫

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�, 서울 �: 사상의학회지

�V�o�1�. �3 �N�o�.�1 �1�9�9�1 �p�.�4

�3�4�. 표屬之心 中央之太種也 五騙之�R삐牌府뽑 四維之

며象也 中央之太極 뿔 �A之太極 高出於聚�A之太
極也 四維之四象 뿔�A之四象 旁通於聚�A之四象
也 �(東醫뚫世保元 �, 며端論�)

�3�5�, 에를 들어 業 �A중의 ��앨�A과 뿔 �A중의 �y陽 �A

을 놓고 각각 物에 해당하는 속성을 비교하는

것을 말한다 �.
�3�6�. 太ι웰陽之短長變化 -同之中 有四偏 뿔�A 所以

希天也 룹�$藏食橋之淸�i훌關俠 萬洙之中 有-同 聚

�A 所以希뿔也 �(東醫홉世保元 �, 며錯論�)

�3�7�. �C�.�G�. 융 外 �, 융 심리학 해설 �, 셜영환 옮김�, 서

울 �: 선영사 �, �1�9�9�2�, �p�l�0�5

�3�8�. 宋-炳 �,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 훌훌

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�, 서울 �: 사상의학회지

�v�o�l�. �3 �N�o�.�1 �1�9�9�1 �p�4

�3�9�. 趙흉盛 �, 李濟馬의 格致훌中 �f짧略에 關한 考察 �,
서울 �: 사상의학회지 �, �V�o�l�. �3�, �N�o�.�1�, �1�9�9�1 �p�6�3

참조

�4�0�. 앞의 그림 �2�, 그립 �3 참조

�4�1�. 耳와 天時가 事에 속함과 텀과 世會가 心에 속

함과 훌와 �A倫이 身에 속합과 口와 地方이 物

에 속합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�. �(宋표模�, 四
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�, 서
울 �: 사상의학회지 �, �V�o�l�. �4�, �N�o�1�. �1�9�9�2 �p�1�4�) 四

象 �A을 휠心身物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폐가

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가장 발달한 기능올 위

주로 연결하였다 �.
�4�2�. 빠大府小者 名日 太陽 �A�( 東醫壽世保元 �, 며端

論�)

�4�3�. 漢韓大字典�, 서울 �: 民聚醫홉 �1�9�9�0 �p�p�2�5�2�, �4�7�2

�4�4�. 太陽 �A 哀性遠散而 愁情�f足急 哀性遠散則 氣注 �J�J�m

而 師益盛 愁情 �f뭉풍、則 氣激 �J�j�f 而 �I�J�f 益則 太陽之

騙局 所以成形於뼈大府小也

少陽�A 愁性宏抱而 哀情�f몽폴、 愁性宏抱則 氣注牌

而 牌益盛 哀情 �f足急則 氣激뽑而 뽑益업�I�J �� 陽之

�- �1�1�4 �-



올仁泰외 �2�A�: 융의 마음의 구조 �, 유형론과 좋濟馬의 知 �/냥움 四象�A과의 비교 고찰 �-

�n훌局 所以成形於 �n짜大賢小也

太 �l월 �A 홉性 �l숍張而 엇�H휩￡쉴�: 흉性 �1옳張 �R�I�J 氣注 �I�!�f

而 �J�j�-�f 益盛 聚↑혜�.�J�t�1急 ���I�J 氣激뼈而 �H�i�l�i 益얘 �I�J 太陰之

�O훨局 所以成形於 �H�f 大 �H�i�t�J�/�J 、也

少陰 �A 樂性深짧而 喜‘�I혜足急 찢性深 �I뼈 �I�J 氣注뽑

而 웹감盛 喜 �'�t 훔�i�J�t�1 急 �P�,�I�J 氣激牌而 牌益혐�I�J 少陰之

峰局 所以成形於賢大牌 �j 、也 �(東醫壽世保元 �, 四

端論 �)

�4�5�. 太陰之핸효械轉心 太陰之
�/
옆휩無훌훌心 �*�f�!�l 世之警策

必在此也 少陰之憶 宜械�f�t ι、 少陰之 �R흉 若無 �f 악 �J�G 、

純世之웬編 必在此也 太陽之廳 宜�*�f�u�G 、 太陽之

簡 若無�� ι、 統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臨 효

�}없휴 �,�G 、 少陽之服 若無휴 �,�G 、 純世之度量 必在�l�k�t 也

少陰之頭 宜械짧 �L、 少陰之頭 若無짧 �L、 大 �A之識

見 必在此也 太陰之됩 宜械�{쫓 �,�G 、 太陰之팀’ 若無

�{쫓心 大 �A之威優 必在此也 少陽之體 宜�*�1 뼈 �,�G 、

少 �I傷之體 若無懶心 大 �A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

휩 宜械觸 �L、 太陽之뽑 若無爾 �L、 大 �A之方略 必、

在此也 �(東醫壽뻗保元 �, �n 홉짧옮�)

�4�6�. 張賢鎭�, 李濟馬의 知 �A論에 對한 빠究 �, 서울 �:

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첼싹과�1땅士課程 第�3期 中

間發表 �, �1�9�9�2 참조

�4�7�. 宋一炳 �, 알기쉬운 사상의학 �, 서울 �: 하나미디어

�1�9�9�3 �p�2�4�9

�- �1�1�5 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8권 저 �1�2호 �1�9�9�6 �-

�A�b�s�t�r�a�c�t

�T�h�e �c�o�m�p�a�r�i�s�o�n �s�t�u�d�y �o�f �t�h�e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r�e �o�f �m�i�n�d �a�n�d �p�s�y�c�h�o�l�o�g�i�c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C�.�G �J�u�n�g

�t�o �J�i�-�I�n�-�L�o�n �a�n�d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i�t�i�o�n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

�I�n�- �T�a�e �K�i�m�, �B�y�u�n�g�-�H�e�e �K�o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K�y�u�n�g 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. �S�e�o�u�l�, �K�o�r�e�a

�A�s �c�o�n�s�i�d�e�r�i�n�g �a �c�o�m�p�a�r�i�s�o�n �s�t�u�d�y �o�f �t�h�e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r�e �o�f �m�i�n�d �a�n�d �p�s�y�c�h�o�l�o�g�i�c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C�.�G �J�u�n�g �t�o �J�i�-

�I�n�-�Iρ �n �a�n�d �S�a�-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i�t�i�o�n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�, �r �v�e �g�o�t �t�h�e �f�o�l�l�o�w�i�n�g �c�o�n�c�l�u�s�i�o�n�.

�1�. �T�h�e �s�t�u�d�y �o�f �t�h�e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r�e �o�f �m�i�n�d �o�f �J�u�n�g �a�n�d �J�i�-�I�n�-�L�o�n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 �h�a�v�e �a �i�m�p�o�r�t�a�n�t �m�e�a�n�i�n�g �t�o

�e�a�c�h �t�h�e�o�r�y �o�f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m�e�n�. �T�h�e�y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e�d �t�h�e�i�r �o�w�n �p�e�c�u�l�i�a�r �t�h�e�o�r�y �o�f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m�e�n �b�y �t�h�e �a�n�a�l�y�s�i�s �o�f

�t�h�e �m�i�n�d �o�f �m�e�n�.

�2�. �J�u�n�g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t�h�e �o�r�g�a�n�i�z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r�e�c�o�g�n�i�t�i�o�n �b�y �f�o�u�r �p�h�a�s�e �t�h�e�o�r�i�c�a�l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r�e�; 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�,

�p�e�r�s�o�n�a�l �u�n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�, �c�o�l�l�e�c�t�i�v�e �u�n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�, �s�e�l�f�.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t�h�e �o�r�g�a�n�i�z�a�t�i�o�n �o�f

�r�e�c�o�g�n�i�t�i�o�n �b�y �f�o�u�r �p�h�a�s�e �t�h�e�o�r�i�c�a�l �s�t�r�u�c�t�u�r�e�; �S�a�, �S�i�m�, �S�i�n�, �M�u�l�. �A�n�d �t�h�e�o�r�y �o�f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m�e�n�, �J�u�n�g

�e�s�t�a�b�l�i�s�h�e�d �f�o�u�r �t�y�p�e�; �t�h�i�n�k�i�n�g �t�y�p�e�, �f�e�e�l�i�n�g �t�y�p�e�, �s�e�n�s�a�t�i�o�n �t�y�p�e�, �i�n�t�u�i�t�i�o�n �t�y�p�e�, �a�n�d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 �t�o�o

�e�s�t�a�b�l�i�s�h�e�d �f�o�u�r �t�y�p�e�; �T�a�e�-�Y�a�n�g�-�I�n�, �T�a�e�-�U�m�-�I�n�, �S�o�-�Y�a�n�g�-�I�n�, �S�o�-�U�r�n�-�I�n�. �T�h�e�y �a�l�l �e�s�t�a�b�l�i�s�h�e�d �t�h�e �f�o�u�r

�p�h�a�s�e �sσ�u�c�t�u�r�e�, �w�h�i�c�h �h�a�v�e �t�h�i�n�g�s �i�n �c�o�m�m�o�n�.

�3�. �J�u�n�g �s�t�u�d�i�e�d �t�h�e 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 �a�n�d �u�n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 �a�n�d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 �s�t�u�d�i�e�d �t�h�e �S�u�n�g �- �I�n�, �E�u�i�,

�Y�e�, �J�i�, �a�n�d �S�i�m�-�Y�o�c�k �- �B�i�, �B�a�k�, �T�a�m�, �N�a�. �I �t�h�i�n�k �t�h�e�y �h�a�v�e �a �c�l�o�s�e �r�e�l�a�t�i�o�n�s�h�i�p�. �A�n�d �I �t�h�i�n�k �t�h�e�r�e �i�s

�r�e�l�a�t�i�o�n�s�h�i�p �b�e�t�w�e�e�n 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�, �u�n�c�o�n�s�c�i�o�u�s�n�e�s�s �t�o �G�u�n�-�J�a�-�J�i�-�S�i�m�, �S�o�-�I�n�-�J�i�-�S�i�m�.

�4�. �I �t�h�i�n�k �t�h�e�r�e �i�s �t�h�o�u�g�h�t �o�f �r�e�l�a�t�i�o�n�s�h�i�p �b�e�t�w�e�e�n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�' �s �D�a�e�-�D�o�n�g�, �G�a�k�-�l�i�p�, �H�a�n�g�-�g�i�-�j�i�, �H�a�n�g�-

�g�i�-�h�a�n�g �a�n�d �H�o�-�s�u�n�, �O�h�-�a�k�, �S�a�-�s�i�m�, �T�a�e�-�h�a�n�g �a�n�d �r�e�l�a�t�i�o�n�s�h�i�p �o�f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l �o�r�g�a�n�'�s �s�i�z�e �t�o �J�u�n�g�' �s �t�h�e

�f�i�r�s�t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�, �s�e�c�o�n�d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�, �t�h�i�r�d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�, �f�o�u�r�t�h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�.

�5�. �I �t�h�i�n�k �t�h�e �r�e�l�a�t�i�o�n�s�h�i�p �b�e�t�w�e�e�n �t�h�e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J�u�n�g�; �t�h�i�n�k�i�n�g �t�y�p�e�, �f�e�e�l�i�n�g �t�y�p�e�, �s�e�n�s�a�t�i�o�n �t�y�p�e�,

�i�n�t�u�i�t�i�o�n �t�y�p�e �t�o �t�h�e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e �M�a�; �T�a�e�-�Y�a�n�g�-�I�n�, �T�a�e�-�U�m�-�I�n�, �S�o�-�Y�a�n�g�-�I�n�, �S�o�-�U�m�-�I�n �n�e�e�d�s �m�o�r�e

�s�t�u�d�y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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